
대웅제약, 10월 사업·투자회사로 분할

대웅제약이 2002년 10월1일자로 사업전문회사와 투자전문회사로 분할된다.

대웅제약은 회사 비전인 글로벌헬스케어그룹(Global Healthcare Group)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키로

결정했는데, 분할비율은 사업전문 80%, 투자전문 20%이다.

신설되는 사업전문회사는 처방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마케팅을 담당하게 되고, 존속법인으로 남게

되는 투자전문회사는 건강과 의료분야 등에서 신규 성장사업을 개발하며 일반의약품의 마케팅도 맡게 된다.

대웅제약은 현재 제약부문 이외에도 건강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노화방지 및 미용 등 헬스케어 관련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기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분할기일은 10월1일이며 11월1일 분할 재상장되는데, 기존 대웅제약 주주는 분할비율에 따라 주식을 받게

된다. 즉 10주를 가진 주주는 사업전문회사 주식 8주와 투자전문회사 주식 2주를 배정받게 된다.

대웅제약은 8월3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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